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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과대학생이 경험한 일상생활
변화, 정신건강 문제 및 스트레스 대처
김혜원1,2, 여상희3, 안신기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의학교육학교실, 2의학행동과학연구소, 3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Medical Students’ Perceived Changes in Life, Mental Health Problem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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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on areas 
of Korean medical students’ lives, assess concerns, and investigate the strategies they used to cope with 
stress due to the pandemic. An online survey with a total of 53 items on the impact of COVID-19, concerns, 
and coping strategies was sent to medical students, and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April 27, 2021 
to May 30, 2021. In total, 1,329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chi-square test, independent-sample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post-hoc Scheffé test 
or Games-Howell test was performed for multiple comparisons. The main negative impacts of the pandemic 
were on hobbies/leisure activities and mental health, and medical students expressed the highest levels 
of concern regarding restriction of movement, returning to everyday life, and risk of infection for family 
and friends. Female students more strongly agreed that COVID-19 had increased their depressed mood 
and anxiety (p<0.001 and p=0.003,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negative impacts of the pandemic on 
different areas of life significantly affected current levels of depressed mood and anxiety. To cope with 
pandemic-related stress, students used several strategies such as talking with family or friends (91.5%), 
sleeping (83.1%), exercising (72.8%),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60.8%), drinking alcohol (37.8%), 
and practicing meditation/mindfulness (24.4%); the effectiveness of these strategies ranged from 3.45 to 
4.19 on a 5-point Likert-type scale (1–5).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COVID-19 has influenced the 
mental health of medical students and raised concerns in many areas of their lives. Students used various 
strategies to cope with the pandemic-related stress; since the effectiveness of frequently used approaches 
varied, it is essential to guide medical students to develop effective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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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

로 불안과 우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일반 인구집단의 정신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코로나19로 인한 스트

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여성, 나이가 어리거나 학

생인 경우, 기존에 만성질환 또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1],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 또한 우울, 불안, 

불면, 소진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선행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에 대응하는 일선의 의료인은 높은 스트레

스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였고[4,5],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겪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의료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

히 업무량 증가,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감염위험이 높아지는 것, 지원의 부재 등이 주요하게 보고되었다

[2,7,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과대학생은 학생 집단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인 교육의 중단,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효율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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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동의 중단 등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9], 임상실습이나 

환자 진료에 참여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아지는 스트레스를 겪는 등

[10,11]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에서 의과대학생은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13],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과 이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었던 경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서의 심리적 외상, 알코올 섭취의 증가 등이 확인되었다[11,14,15]. 

반면, 대학의 적절한 지원이나 정보 제공과 같은 기관 차원의 대처나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

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개인 차원의 대처와 특성은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3,16].

코로나19 팬데믹이 의과대학생의 일상생활에 가져오는 변화와 

학생들이 이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의과대학생은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고 이를 책임지게 될 예비의료인이므로 의과대학은 

팬데믹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면서 필요한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코로나19 경험

과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에서는 일본[13,14], 중국

[10,16], 호주[17], 프랑스[15], 아일랜드[12], 폴란드[18]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 의과대학생

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변화와 정서적 어려움, 학생

들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과대학생이 

학업, 대인관계 등 일상의 주요한 부분에서 경험한 변화와 정신건강 

문제를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우려와 걱정을 확인하

며,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한 방법과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연구대상 및 표본크기 산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과대학생이 경험

한 변화와 정신건강 문제,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을 설문조사한 

단면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40개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소프트웨어 ver. 3.1.9.4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 http://www.gpower.hhu.de/)

를 사용하였으며[19], 효과크기 0.25, 검정력 0.95 조건에서 일원배

치분산분석의 그룹이 6개인 경우(의과대학 6개 학년) 표본크기는 

최소한 324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2.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40개 의과대학의 교육행정부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각 대학에서 소속 학생들에게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소속대학 정보는 수집하

지 않고 익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첫 장에 연구대

상자 설명서를 포함하였고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 동의

한 경우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4월 27일부

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총 1,354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

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

인번호: 2021-0053).

3. 연구도구

1) 설문지 개발

설문지 문항 중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효과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와 조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17,20-23], 

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 (PHQ-2) [24]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2 (GAD-2) [25]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제작은 교육학 전공교수 2인이 초안을 작성한 후 의학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 문항을 검토하여 측정

하고자 하는 영역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학 전공자 1인, 의학 

전공자(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소아과) 4인을 포함한 총 7명의 전문

가가 4회의 검토를 거쳐 설문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용타당

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전문가 패널을 활용

하는 것으로[26], 패널의 수는 5명 이상에서 10명이 바람직하다고 

한 Lynn [27]의 의견에 따라 7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내용타당

도 검증은 7명의 전문가가 각 설문 문항의 내용적합도를 판단하였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문항을 채택하여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전

문가가 해당 문항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인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6–8명 전문가를 기준으로 

할 때 문항의 CVI (item-level CVI)가 0.78 이상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나[28],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만장일치되는 항목을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패널의 제안에 따라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고 전원 일치하는 

문항이 될 때까지 수정작업을 반복하여 내용타당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합의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

한 5문항을 초안에서 제외하고, 12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설문지

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9문항, 코로나19와 정서적 

경험 4문항, 우울 및 불안 척도 4문항, 코로나 19와 관련된 우려사항 

9문항, 스트레스 대처 효능감 1문항,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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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4문항과 서술식 문항 2문항을 포함한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정서적 경험, 우울 및 불안 척도, 코로나19 

관련 우려사항은 각각 유사한 심리적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였다(코로나19 관련 정서적 경험: 0.799; 우울 및 불안 척도: 

0.822, 0.858; 코로나19 관련 우려사항: 0.814).

2) 설문지 구성

(1) 인구사회학적 정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성별, 나이, 학년, 소속 대학

의 지역, 대학 유형, 종교, 결혼 여부, 동거인의 수를 조사하였다.

(2)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의과대학생의 학업, 정신건강, 신체건강, 수면, 식습

관/식이, 가족관계, 친구관계, 취미 및 여가활동, 경제적 상황과 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친 영향을 각각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중에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코로나19와 정신건강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였는지 여부, 걱정이나 불안을 경험하였는지 여부, 학교 공동

체 내에서 친밀감과 소속감 저하를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점의 우울 및 불안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PHQ-2와 GAD-2 척도를 사용하였다

[24,25]. PHQ-2와 GAD-2는 각각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2주간의 우울한 기분과 무쾌감증,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과 

과도한 걱정의 빈도를 ‘전혀 없다’의 0점에서 ‘거의 매일’ 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두 문항의 합산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제는 선행 

문헌을 참고하여 학업,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일상의 변화, 건강,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 등과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해당 

문제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정도를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

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 저하, 대인관계 

저하/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본인이 감염되는 것, 가족, 친구 

등 친밀한 사람이 감염되는 것, 수면, 식습관의 변화, 여행이나 이동

의 제한,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효과

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에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

식으로 운동, 가족/친구와의 대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

working service, SNS), 명상/마음 챙김, 수면, 음주, 흡연, 지도교수

와의 상담, 대학 내 상담실/상담센터, 대학 외부 상담기관,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종교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방법

을 활용한 경우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 관련 변수의 기술

통계 값을 제시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기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영향과 우려,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의 차이는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등분산 가정은 Levene 통계량으로 검증하였

고,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과 Games-Howell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따른 PHQ-2, GAD-2 점수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소프트웨어 

ver. 4.1.2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https://www.r-project.org/) 및 R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α=0.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354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

거나 모든 문항에 동일한 숫자로 응답한 경우 등 25명의 결과를 

제외하고 총 1,329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1.5세였으며 여학생이 573명(43.1%), 남학생이 756

명(56.9%)이었다. 학년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의예과 1학년 학생이 347명

(26.1%)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소속 대학 분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였고, 이 중 부산/대구/경상 지역이 39.9%로 가장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코로나19 유행과 의과대학생이 경험한 일상생활 변화

코로나19 유행이 학업,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향 없음이

나 긍정적 영향보다 높았던 영역은 취미 및 여가활동, 정신건강, 

신체건강, 학업 영역이었다.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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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Age (yr) 21.53±3.04 (16–40)
Sex
  Female 573 (43.1)
  Male 756 (56.9)
Year of study
  Premedical year 1 347 (26.1)
  Premedical year 2 193 (14.5)
  Medical year 1 249 (18.7)
  Medical year 2 251 (18.9)
  Medical year 3 143 (10.8)
  Medical year 4 146 (11.0)
Religion
  Yes 351 (26.4)
  No 978 (73.6)
Marital status
  Married 9 (0.7)
  Unmarried 1,320 (99.3)
No. of family members/housemates 1.84±1.43 (0–6)
Type of medical school
  Public 422 (31.8)
  Private 907 (68.2)
Location of medical school
  Seoul 228 (17.2)
  Incheon/Gyeonggi 92 (6.9)
  Daejeon/Chungcheong 117 (8.8)
  Busan/Daegu/Gyeongsang 530 (39.9)
  Gwangju/Jeolla/Jeju 218 (16.4)
  Gangwon 144 (10.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N=1,329)

Figure 1. Influence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on various areas 
of medical students’ life.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수면, 가족관계 영역이었다. Figure 1에 

전체 연구대상자가 영역별로 응답한 분포를 제시하였다.

3. 코로나19 유행과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소속감 

저하

전체 집단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스트레스 증가, 우울감, 걱정 

및 불안, 소속감 저하에 미친 영향은 모든 항목에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의 동의를 보였고, 그 중 소속감 저하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p=0.043), 우울감(p<0.001), 걱정 및 불안(p=0.003)을 경험

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설문에 응답한 시점의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반영하는 PHQ-2와 GAD-2 점수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우울감(p=0.001), 소속감 저하

(p<0.001), PHQ-2 (p<0.001), GAD-2 (p<0.001) 점수에서 유의

하였는데,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소속감 

저하를 두드러지게 경험하였고, 조사 시점의 우울과 불안은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의예과 1학년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 및 성별, 학년별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의과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우울, 

불안의 차이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로 부정적 영향 

대비 영향 없음이나 긍정적 영향을 받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는데, 취미 및 여가활동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PHQ-2 점수와 GAD-2 점수가 더 높았다.

4. 코로나19와 관련한 의과대학생의 우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과대학생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 중 

전체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여행이나 이동의 제한으

로 4.1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3.88

점), 가족, 친구 등 친밀한 사람이 감염되는 것(3.61점), 대인관계 

저하/사회적 고립(3.43점) 등의 순서였으며, 우려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어려움 항목으로 2.37점이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우려사항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p=0.045), 

교육의 질 저하(p=0.006), 본인의 감염(p<0.001), 친밀한 사람의 

감염(p<0.001), 여행이나 이동의 제한(p=0.001),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p<0.001)이었는데, 모든 경우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이 우려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학년 간에는 친밀한 사람의 감염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여러 항목에서 걱정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에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73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스트

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가족, 친구와의 

대화로 91.5%의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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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rategies used to cope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related
stress.

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대처방법은 수면(83.1%), 운동(72.8%), SNS 

(60.8%), 음주(37.8%), 명상/마음 챙김(24.4%) 등의 순서였다. 한

편, 대학 내 상담실/상담센터, 대학 외부 상담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5% 미만의 학생들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일부 방법의 활용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 친구와

의 대화(p=0.005), SNS (p<0.001), 명상/마음 챙김(p=0.007)은 

여학생에서, 그리고 음주(p=0.004), 흡연(p<0.001)는 남학생에서 

더 높은 비율로 활용되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SNS (p<0.001)와 

담배(p<0.001) 사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SNS는 학년이 

낮을수록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담배는 학년이 높을수록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처방법을 사용한 학생

들이 해당 방법의 효과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 결과는 가족, 

친구와의 대화가 4.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운동(4.17

점), 수면(3.95점), 명상/마음 챙김(3.91점), 종교활동(3.90점) 순서

였다. 활용빈도가 낮았던 대학 내 상담실/상담센터, 대학 외부 상담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각각 3.42, 3.17, 3.6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3.06점으로 효과가 가장 낮게 평가된 방법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과대학생이 경험한 일상생

활의 변화와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우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과대학생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흔하게 받았으며, 특히 취미 및 여가활동과 정신건

강 영역은 50% 이상의 응답자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스트레스 증가, 우울

감, 걱정과 불안, 소속감 저하를 조사하였는데, 각각에 대해 코로나

19가 미친 영향이 보통 수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연구대

상자 집단에서 설문조사가 시행되는 시점의 우울감과 불안은 임상적

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의 영역별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우울,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들이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여행이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이었고, 걱정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

에 대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였고 효과성 또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 외 빈번하게 활용된 방법으로는 수면, 

운동 등이 있었고 대학 내 상담실/상담센터, 외부 상담기관, 정신건

강의학과 진료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친 영향을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긍정적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은 없었지만 수면과 가족관계 영역

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적어도 부정적 영향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 의과대학생에서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두 영역 모두 부정적 영향의 비중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다른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비하면 긍정적 영향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17]. 수면과 가족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인

식하는 이유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수면의 객관적인 지표는 악화되었지만 수면시간이 유의하게 늘어나

고 주관적인 수면의 질에 악화가 없었던 것처럼 국내 의과대학생들 

또한 수면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9].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데[30], 가족 내 

친밀감과 개별화가 코로나19 스트레스,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31] 국내 의과대학생들이 가족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한 

결과이다. 긍정적 영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없었던 

반면 취미 및 여가활동, 정신건강, 신체건강, 학업 영역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17]. 특히 취미 및 여가활동, 정신건강 영역은 부정

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이었는데, 여가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 지침에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한편 방역조치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의 경우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학업이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확인한 지표는 

스트레스, 우울감, 걱정 및 불안, 소속감 저하이며 모두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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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보통 수준 이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가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킨다

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2-15].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의 소속감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므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처음부터 온라

인 교육과 사회적 교류의 저하를 경험한 학생들을 위해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하였다는 자기보고와는 달리 연구에 참여

한 시점의 우울과 불안 증상을 반영하는 PHQ-2, GAD-2 점수는 

3점 미만으로 임상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조사 시점의 우울이나 불안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또는 임상적 

수준의 우울이나 불안은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전체 집단의 PHQ-2, GAD-2 

점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학년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의학과 1, 2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 부정적 변화가 있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 전임상 단계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코로나19 

유행이 개별 학생의 삶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과대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행

이나 이동의 제한이었는데, 이는 취미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

이다. 반대로 우려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어려움이었

는데, 이 또한 코로나19가 경제적 상황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즉 국내 의과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재정적 문제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자의 

경우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전자

의 경우는 상이한 양상의 결과이다[17,32]. 선행연구에서 의과대학

생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로 우려한 내용은 학업에 대한 것으

로, 온라인 학습환경의 문제점, 학습동기의 저하, 학업성취 수준의 

저하, 피드백 부족, 진로선택의 제한 등이 주를 이루었다[17, 33,34]. 

학업과 관련한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의과대학이 학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의사면허시험을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조기 투입할 만큼 

교육의 손실이 심각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35,36]. 반면, 

국내에서는 팬데믹 초기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학사

일정을 유지하였고 임상실습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손상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

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37]. 우려하는 내용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그리고 의예

과 2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우려를 

보이는 사항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증가, 우울, 불안, 

소속감 저하 등에서 확인된 양상과도 유사하므로 코로나19 상황에

서 일관되게 정서적 어려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집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의 증가를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는 효능감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 의과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던 것처럼 국내 의과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13]. 학생들의 높은 대처효능감은 빈번하게 사용

하는 대처방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가족,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며, 이 방법은 실제 효과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수면이나 운동도 많은 학생들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으며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사람과

의 대화나 운동은 선행연구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이 많이 활용한 

방법이었으며[17,38],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경우에도 

동료와 대화, 유머를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다[39]. 마음챙김이나 종교활동의 경우 활용빈도는 상대

적으로 낮았지만 스트레스 경감효과가 높았던 반면 훨씬 더 빈번하

게 활용된 SNS, 음주의 경우 효과성은 더 낮았으므로 학생들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면조사연구

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변수 간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

하여서 우울감이나 불안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로 인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지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단면조사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 학생들의 인식이나 경험

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과 그 외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건강 지표의 악화가 

있는지, 또는 학생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정서적 경험과 함께 

교수학습법이나 교육환경 변화 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였

으면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넷째, 각 대학의 행정실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

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학생들에게 설문지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섯째, 직전에 언급한 한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국내 의과대학생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내 모든 지역의 

의과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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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비율이 전체 모집단의 비율과 유사한 점, 연구대상자 수가 

G*Power로 산출한 최소 표본크기 이상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크게 제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의 속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한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과 경험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므로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과

대학생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는 성별이나 의과대학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과 학년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생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습득하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현재의 의과대학생은 미래의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

는 일선의 의료인이 될 것이므로 의과대학과 교육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과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와 정서적 어려움, 스

트레스 대처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미래의 팬데믹에 유연하고 적응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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